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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안내(고해성사는 미사15분전)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화요일, 목요일, 19:0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Bremen     : 첫째 주 토요일 17시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17시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월보 만남 / 신부님 말씀 -------------------------------------------2010년1월


    기러기의 지혜와 사랑
                                                              최태식 필립보 신부
기러기 떼의 비행법을 보면 많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달밤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 떼는 
항상 "V"자 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기러기들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들이 날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면 
뒤에 있는 새들에게는 양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력은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힘입니다.
기러기들은 이 양력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V"자형으로 줄을 지어서 날면
뒤에 있는 새는 힘을 덜 들이고도
같은 속도로 날 수 있게 됩니다.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면,
전체 기러기 떼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V자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는
서로 협력하는데 천재적입니다. 
V자형의 가운데에서 앞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앞서 날아가는 새에게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격려의 응원입니다.
만약 한 기러기가 병이 들거나
총에 맞아 대열에서 떨어지더라도
기러기들은 동료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러기 두 마리가 함께 대열에서 이탈하여
상처가 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돕습니다.
함께 날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보 만남 / 신부님 말씀 -------------------------------------------2010년1월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서 늘 가졌던 의문을 어느 잡지의 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 떼의 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이건 각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공동체는 큰대로, 작은 공동체는 작은대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의견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겨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러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뒤따르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공동체는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행을 준비 합니다.
우리들도 기러기들처럼 서로 도우면서 함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하면 뒤에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주고
누구 한사람 뒤처지는 사람없이 
조금 늦더라고 천천히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를 향해 함께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 경기입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날아올라 봅시다. 
저 하늘을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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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형 자매님들과 이웃들에게
己丑年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關心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며,
庚寅年을 맞이하여 모든 교형 자매님들과 이웃들의
家內에 健康과 주님의 平和가 긷들기를 祈願합니다.
함부르크 韓人 天主敎會
주임신부  최 태식 필립보

사목협의회 회장 김진호 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 임원 일동
월보 만남 /  괜찮아,…   ------------------------------------------2010년1월


괜찮아, 다 잘 될꺼야...
                                                         작가미상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위로하는 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  "괜찮아~ 다 잘될꺼야! "
이 말은 웬지 위로도 되고 희망도 주고 

마음을 평안히  해 주었던 거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에는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담아

진솔하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말을 해 주면

위로 받는 사람도 그 잔잔한 위로에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불행이든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 여겨질때야

비로소 그 불행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이겨내려는 노력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깨닫게 된 것도 어찌보면 큰 복입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와 지혜와 따뜻함을 주는 일...
이것이 서로 함께 사는 일입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다 잘될꺼야~" 하면서 어깨라도 두들겨 주세요...                   - 좋은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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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 by Kimberly Kirberger
I would listen more carefully to what my heart says.

I would enjoy more...worry less.

I would know that school would end soon enough...and work would...well, never mind.

I wouldn't worry so much about what other people were thinking.

I would appreciate all my vitality and tight skin.

I would play more, fret less.

I would know that my beauty/handsome-ness is in my love of life.

I would know how much my parents love me and I would believe that they are doing the best the can.

I would enjoy the feeling of "being in love" and not worry so much about how it works out.

I would know that it probably won't...but that something better will come along.

I wouldn't be afraid of acting like a kid.

I would be braver.

I would look for the good qualities in everyone and enjoy them for those.

I would not hang out with people just because they're "popular".

I would take dance lessons.

I would enjoy my body just the way it is.

I would trust my girlfriends.

I would be a trustworthy girlfriend.

I wouldn't trust my boyfriends.(just kidding!!)

I would enjoy kissing. Really enjoy it.

I would be more appreciative and grateful, for sure.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화 번역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 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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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강론시간에 인용한 글을 신자들의 요청에 의해 원문과 함께 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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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부르심

                                                              F, 바르바로 신부

우리들 인간은 모두 행복의 연회에 초대를 받고 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인간은 모두 무었엔가 허기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당신도 그 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정의나 사랑에 굶주려 그것을 인간에게서 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게 서 얻은것은 폭력과 증오, 그리고 경멸뿐일 것이다.그런데 오늘 당신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내게 오시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정의에 굶주린 사람에게 정의를 보여 줄 것이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사랑을 안겨줄것이오… .]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에 굶주 리고 있다. 아마도 당신도 그럴 것이다. 그 목마름을 가시게 해 보려고 여러가지 마실 것으로 목을 추겨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실 것이 목을 추기고 나면 더 한층 심한 갈증과 쓴 맛이 목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주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영원히 목아름을 가시게 해주는 물을 당신에게 주리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에게로 오너라.] 주는 당신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을 초대 하신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느님 곁으로 가보라. 새옷이 없다고 엄두를 못낼 필요는 없다. 새옷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당신들을 기다리는 옷가계가 있다. 겸손과 사랑이라는 대금을 지불하고 당신이 필요한 옷을 살 수가  있다.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은혜와 덕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옷을 사서 입으라. 하느님의 부르음 받았으니 한시 바삐 즐겁고 개운한 축하복으로 갈아 입어라. 주 앞에는 이미 여러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즐거운 얼굴로 만족스럽게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괴로움을 당한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 소박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러한 복받을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다. 당신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모든 선객들이 당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속히 가보시라. 어물거릴때가 아니다. 한시 바삐 가보시라.
당신에게는 행복의 연회가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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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명 축 일


1월 
3일
제노베파 (St. Genevieve)
 이채옥, 허연화
19일 피 아 (St. Pia )

현지민 
20일 세바스티안 (St. Sebastian)      서세원,  
21일 아녜스 (St. Agnes)  유곡지, 김잔디,정진아, 김혜원 
27일 안젤라 (St. Angela Merici)
남창순, 최희주,윤은령, 윤혜진 
28일 만프레드 (Manfred)
Groensel,  Eilinghoff
        토마스 아퀴나스 (St.Thomas Aquinas)
 백정선
30일 마르티나 (St. Martina)

박(배)연자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석길,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    심    단    체      및     모   임

	레지오마리애
	매주 화요일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기도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 16시30분
	사제관 친교실


	우 리 들 의  정 성


	주 일
	12월6일
	12월13일
	12월20일
	12월24일
	12월25일

	계(€)
	164,73
	194,79
	2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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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체  소  식


☞2010년 1월부터 주일미사 공지사항 시간을 이용하여 성경공부를 하고자 합니다.신자분들은 신구약 성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은 주일 미사중 성서공부를 함께하며 매달 둘째주 주일 미사후  주임신부님이 교리를 하십니다. 예비신자 모집에 정성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주일 미사후 울뜨레야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월 31일 주일 미사후 결산 총회가 있습니다. 본당 발전을 위한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3일 오스트리아 그랏즈에서 마산교구 정 윤호 (베드로)신학생과 김 효(베르나르도)신학생의 부제서품식이 있었습니다. 교형자매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3일 윤 용기(이나시)형제님의 모친 전 정순 (아가 다) 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님  전정순 아가다 자매님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소서.아멘
☞12월13일 주일미사에 광주교구 최종훈(토마스)신부님께서, 12월20일에는 배 현철(요셉)신부님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두분 신부님께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안에 영육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시 는 뜻을 꼭 이루시도록 기도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보 만남 / 소 식 ----------------------------------------------- 2010년1월



☞본당신부님께서 교회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1주일부 터 2010년도 자진헌납금을 새로 책정 하여 봉헌해주시길 바라 셨습니다. 신청 양식은 본당 총무님으로부터 받아 가시고 또 총무님께 제출해주십시오.
	  ☞레지오 꾸리아에서는 남성 순교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이 새로 창단되었고, 많은 형제님들의 관심과 입단을 부탁드립 니다.    


	반               모            임

	반
	일       시
	장         소

	둥글레반
	1월23일 17:00시 
	이경규 안스카 형제님 가정

	에덴반
	1월23일18:00시
	김진호 프란치스코 형제님 가정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1일


	권지연(안드레아)    김 순임(안나)   
	김기년(프랑크) 허선애(엠마누엘라)     
	레지오 마리애

	    3일               
	김경열(필립보)       이 순자(마리아) 
	김잔디(아네스) 김영경(안드레아)        
	살롬반

	  10일
	김 기훈(베네딕도)
김 지연(마리아)                                       
	김천동(테오도로) 전일선(모니카)
	성령기도회

	  17일                                                                 
	최화영(시몬 )
 최종금(로사)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청년반

	  24일
	김형웅(야고보)
이정자(젬마)
	서정욱(그레고리오)이은우(데레사)
	예사모반

	  31일
	이 한규(요한)    
이 한빛(에딧다)
	이강협(베드로)
윤예진(모니카)
	둥글레반


월보 만남 / 전례 및 행사 ----------------------------------------  2010년 1월


1월 전례 및 행사
	1 월
	요일
	내                                 용

	1. 
	금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5시 예수성심성당

	2. 
	토
	

	3. 
	일
	주님 공현 대축일 

	4. 
	월
	

	5. 
	화
	

	6. 
	수
	

	7. 
	목
	성시간 19시 미사와 함께   사제관 친교싷

	8. 
	금
	

	9. 
	토 
	

	10. 
	일
	주님 세례축일        

	11. 
	월
	

	12. 
	화
	

	13. 
	수
	최태식(필립보)신부님  서품 기념일

	14. 
	목
	

	15. 
	금
	

	16. 
	토
	

	17. 
	일
	연중  제  2주일      미사후 울뜨레아  모임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일
	연중 제 3 주일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31. 
	일
	연중 제 4주일

	 기       타
	결산총회 : 1월31일 미사후 예수성심성당 친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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